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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터의 도시를 가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해이다. 
독일에서는 이미 십 년 전부터 기념 행사들을 시행해 왔고, 

세계 여러 나라들도 종교개혁을 기념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세속화가 거센 오늘날, 종교개혁의 슬로건처럼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루터가 걸어간 개혁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며, 
기독교, 교회, 신앙인이 먼저 믿음과 생활의 개혁으로 그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1529년은 마르부르크
(Marburg) 대학이 세워진 
지 2년이 지난 해였다. 그 
해 필립공이 프로테스탄트 
신앙지도자들을 모아 신앙
고백의 주요 신학적 논제를 
논의하도록 자리를 마련하
였다. 여기에는 독일의 루
터파와 스위스의 개혁주의
파가 주동이 되었다. 그런

데 필립공의 의도는 개신교 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의견을 통일하여 구교도에 대한 저항 전선을 
펴게 하기위한 전략이었다. 
그해 10월 독일과 스위스 각처에서 지도자들이 모여들었다. 루터와 쯔빙글리를 위시하여, Ph.멜랑
크톤, M.부처, J.외코람파드, J.쉬투름, C.헤디오, J.요나 1세, A.오시안더, J.브렌츠, S.아그리콜
라 등이 그들이었다. 명실공히 종교개혁 시대를 대표하는 신앙지도자들이며 신학자들이었다. 그들이 
다룬 주제는 성찬식에 관한 것이었다. 루터는 성찬식을 집행할 때 성찬에 그리스도가 실재로 임재한
다고 주장했고, 쯔빙글리는 성찬은 신앙의 고백이며 기념이라고 이해했다. 이 논쟁은 해가 지나도 화
해되지 못했는데, 필립공은 자신의 영토에서 서로 다르게 이해되는 성찬론이 하나로 통합되기를 기
대했다. 신앙고백이 같아야 정치적으로도 연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부처의 집념어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찬론에 대한 두 개의 이견은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 비
록 루터와 쯔빙글리라는 거물급 개혁가들이 만나기는 했지만, 그래서 1529년의 마르부르크 종교회
의는 역사적으로 인정받는 행사가 되었지만 성찬에 대한 이해의 본질적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루
터파와 개혁주의파 신학 논쟁은 끝내 평행선을 달리게 되었다. 이 모임은 필립공으로 하여금 막강
한 힘을 구축하게 했지만 루터파 독일로부터 스위스의 개혁주의파가 결별하는 아픔을 낳게 하였다.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루터는 종교회의가 만족스런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렬되자 쯔빙글리와 
자신 사이에 놓여있던 탁자보를 가위로 잘랐다고 한다. 마르부르크 종교회의가 이루지 못한 연합은 
나중에 독일 내 프로테스탄트 귀족들의 조직체인 쉬말칼덴 동맹이 결성하게 될 때 스위스 개신교도들
이 참여하지 않은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프로테스탄트의 분열이 성경에 대한 각기 다른 이해에서 
비롯되었다니 역설적이라 아니할 수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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